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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 2020, 한인 후보들 명암 엇갈려

지난 3일 실시된 선거에서 연방하원에는 한인(한국계) 

후보 진출이 두드러졌지만, LA시의원 선거에서는 한인 

후보들이 모두 고배를 마시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.

■ 연방하원

가주에서는 영 김 전 가주하원의원과 미셸 스틸 박 오

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이 연방하원에 도전했

다. 두 후보는 5일 오후 6시 현재 경쟁자들에 근소하게 

앞서 있다. 당락 여부는 우편투표 개표 결과에 따라 결

정될 것을 보인다.

▶영 김 후보

연방하원 39지구에 출마한 영 김 후보(공화)는 이날 현

재 득표율 50.3%(140,095표)을 기록해 경쟁자인 길 시

스네로스 후보(민주, 138,385표)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

다. 하지만 이는 전날에 비해 득표율 격차를 0.2%P 확

대한 수치여서 조심스럽게 당선 가능이 점쳐지고 있다. 

영 김 후보는 지난 3일 투표 마감 후“선거에 모든 힘을 

쏟아부었다. 좋은 결과를 예상한다.”며“한인사회의 뜨

거운 성원과 관심에 거듭 감사드린다.”고 전했다.

▶미셸 스틸 박 후보

연방하원 48지구에 출마한 미셸 스틸 박 후보(공화)

는 이날 현재 50.4%(171,461) 득표율로 상대 후보인 할

리 루다 후보(민주, 168,610표)에 앞서 있다. 이는 전날보

다 득표율 격차가 0.2%P 늘어난 수치이다. 하지만 우편

투표 용지가 약 5만여 장이 남아 있어 최종 승리 여부는 

아직 확정되지 않았다.

이외에도 미 전역에서는 한국계 후보들의 연방하원 진

입 낭보가 전해지고 있다. 

이민 2세인 앤지 김 현 연방하원의원(민주)은 뉴저지주 

3선거구에서 데이비드 릭터 후보(공화)를 누르고 재선

에 성공했으며, 워싱턴주 10선거구에 출마한 한국계 여

성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(민주)는 같은 당의 베스 도

글리오 후보를 물리치고 연방하원에 입성했다. 메릴린 

스트릭랜드 당선자는 한국인 어머니 김인순 씨와 미군

인 흑인 아버지 패트릭 어윈 스트릭랜드 사이에서 1962

년 서울에서 태어났다.

■ 가주 상·하원 

가주 의회의 문을 두드린 두 한인 후보들은 이날 현재 

당선 가시권에 진입했다.

 ▶최석호 후보

가주하원 68지구에 출마한 최석호 현의원(공화)는 이

날 현재 52.3%(114,239표)를 얻어 상대 후보인 멜리사 

폭스 후보(민주, 104,049표)에 여유 있게 앞서고 있어 3

선을 거의 확정지었다. 최 후보는 이날 “이번 선거는 지

난 두 차례에 비해 더 어려움이 많았다.”며“선거운동 

내내 많은 지원과 힘을 준 한인사회에 감사드린다.”고 

전했다.

▶데이브 민 후보

가주상원 37지구에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(민주)는 이

날 현재 51.8%(234,274표)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인 존 

M 무어 랙 후보(공화, 217,807표)에 3.6%P 앞서 있어 가

주상원 지출이 유력하다.

■ 시의원

▶풀러턴시

풀러턴시 1지구에 출마한 프레드 정 후보는 이날 현재 

51.62%(5,619표)로 상대 후보인 앤드루 조 후보(5,266

표)를 앞서 있다. 두 후보 모두 한인이어서 누가 당선되

든 최초의 한인 풀러턴 시의원이란 기록을 세우게 된다.

▶어바인시

어바인 시의원에 출마한 한인 여성 태미 김 후보는 이

날 현재 득표율 15.18%(38,652표)로 선두를 달리고 있

다. 어바인 시의원 선거에는 모두 13명이 출마했으며 이 

가운데 3위까지 시의회에 진출하게 돼 김 후보의 당선

은 거의 확정적이다.

▶LA시

LA시의회 4지구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데이비드 류 후

보는 이날 현재 상대후보인 니디아 라만에게 득표율에

서 약 5%P 정도 뒤지고 있어 재선 가능성이 낮은 것으

로 점쳐진다.

LA시의회 10지구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 역시 상

대후보에 20%P 이상 뒤지고 있어 시의회 입성이 사실

상 불가능해졌다.

 

아시아나항공, 온라인 한국여행 박람회 ... 한국행 항공권 할인도

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는 한국

관광공사 함께 온라인 한국여행 박람

회‘Travel Mark-Healing in Korea’를 

연다.

 

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애 열리

는 박람회에서는 한국행 항공권 할인

과 더불어 여행사들의 건강검진 상품

과 안심여행 상품을 소개하며 이코노

미 항공권, 에어팟, 인스탁스 미니 카메

라 등을 증정하는 퀴즈 이벤트도 실시

한다.

 

‘힐링 항공권 특가’는 아시아나 미

주 노선 (LA, 뉴욕, 샌프란시스코, 시

애틀-호놀룰루 및 공동운항 제외)을 

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내년 4월 30일

까지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 구매 시 

최대 23%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. 구

매 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

이며, 이 기간 중 구입한 할인 항공권은 

수수료 없이 최대 2번까지 출발일을 변

경할 수도 있다. 

 

‘건강 검진 투어’는 한국 차 병원과 

H+ 양지병원의 기본검진부터 성인병, 

암 조기진단, 심장 정밀 진단, 뇌정밀 진

단 등 다양한 패키지로 구성됐다. 

 

아시아나 계약대리점에서는‘안심여

행 추천상품’도 마련했다. 추천 상품

은 가을 단풍부터 설악산, 동해안, 제

주, 남해와 서해 맛기행, 아카데미 수상

작 촬영지까지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

다양한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다. 

더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이벤

트 홈페이지(https://flyasiana.com/C/

US/KO/event/detail/CM20200 

9110001243665)를 참고하면 된다.

▲ 연방하원에 도전한 한인 영 김(왼쪽), 미셸 스틸

     박 후보의 승리가 점쳐진다. 사진=타운뉴스DB


